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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사태 초기, 확진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마

스트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던 미국 

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

자 결국 일반인들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나섰

다. 미국 정부와  질병통제예방센터(CDC)는 4월 3일 

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등‘안면 가리개’를 쓰도록 권

고했다. 그러자 그 동안 마스크 착용에 거부감을 보

이던 미국인들조차 앞다투어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

작했고, 이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밖을 나설 

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. 이로 인해 발생한 마스

크 대란은 아직도 진행형이다.

■ 한시도 안전할 수 없는 ‘손’

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 코로나19로

부터 안전하다고 말할 순 없다. 마스크를 착용함으

로 인해 어쩔수 없이 생기는 불편함 때문에 사람들

은 벗었다 쓰기를 반복하고, 또 고쳐 쓰기 위해 마스

크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다. 문제는 손에 있는 것이

다. 보건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염된 손으로 얼굴이나 

마스크를 만지면 오히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

만 못하다. 더구나 바이러스는 문의 손잡이, 주유소 

주유기 손잡이, 가구 등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하는 

어느 도구에나 묻어 있을 수 있고, 그런 생활 도구를 

손으로 만지면 당연히 손도 바이러스로 인해 오염될 

수밖에 없다. 하지만 그렇다고 문 손잡이를, 주유기

를, 가구를, 휴대전화를…… 하나하나 빠짐없이 소

독할 수도 없고 또 손으로 만졌을 때마다 비누로 손

을 씻기도 힘들다. 생활을 하다보면 손은 한시도 쉴 

틈 없이 무언가를 만지고 잡고 하기 때문이다.

이런 이유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손 세정

제가 주목받고 있다.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만진 후 

비누로 손을 씻을 여건이 안 될 때, 대안은 손 제정제 

이외에는 생각하기 힘들다.

코로나19 사태 이전 손 세정제는 Costco에서 2리터

짜리가 8불대에 판매됐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

못했다. 그런데 지금은 구입하려고 해도 재고가 바닥

나 물건을 구경하기 조차 힘든 실정이다.  

■ 가정에서 손 세정제 만들기

손 세정제의 주성분은 63-80%를 차지하는 에탄

올 알콜이다. 에탄올 함유량이 이보다 낮거나 높으

면 살균력이 떨어진다. 함유량이 높을수록 살균력이 

높을 것이란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. 실제 에탄올의 

경우 95% 이상의 고농도에서는 오히려 살균력이 떨

어진다. 에탄올의 살균 작용은 세균막의 단백질을 녹

여 세포의 핵을 파괴하는 것인데 그 이상의 농도에

서는 세균의 세포막을 단단하게 해 에탄올의 침투

를 방해하기 때문이다.  에탄올 농도가 과다할 경우

에는 피부에 각종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

도 있다.

가정에서 손 세정제를 만들 경우 70%에탄올 

100ml + 에센셜 오일(천연 식물추출물) 20방울 + 

글리세린 1~3ml(보습효과, 선택사항)을 잘 섞어 용기

에 담아 사용하면 된다(에센셜 오일은 천연비누 재

료 파는 곳에서,  글리세린은 천연비누 파는 곳이나 

약국에서 구입).

단  어떤 품질의 에탄올 알콜을 사용하는 지, 그리

고 어떤 첨가제를 쓰느냐에 따라 향이 다르고 인체

나 피부나 미치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

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품질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

좋다. 

■ 고품질 손 세정제 ‘K67bio’ … 살균력 99.9%

현재 한인 커뮤니티에서 판매되고 있는 손 세정제 

가운데 주목할 만한 한국산 제품은 천연 화장품을 

제조하는 (주)케이67바이오사와 대구한의대학과의 

산학 협력으로 만들어진‘K67bio’이다. 제조사에 따

르면 이 제품은 항균 효과는 물론, FDA로부터 안전

성을 인정 받은 에타올 발효 추출물을 핵심 첨가물

로 사용하고 있어 인체에 해가 없으며 피부 보습 효

과도 있다. 유해세균을 99.9% 제거한다.

FDA에서 안전성을 인정 받은 페퍼민트 에타올 발

효추출물은 페퍼민트, 천연발효주정(Ethyl alcohol 

75%)과 카모마일, 자스민, 겨우살이 등의 추출물, 스

피아민트, 천일염, 잔탄검, 친환경 페퍼민트 오일, 친

환경 스피아민트 오일을 넣어 발효시킨 추출물등이

다. 이 첨가물들이 다른 중저가 손 세정제에는 함유

돼 있지 않은‘K67bio’만의 고급 사양인 셈이다.

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 제품의 미국내 소비자가 다

른 손 세정제에 비해 다소 높다는 것이다. 하지만 고

품질의 제품이란 점을 감안하면 외면하기 힘든 제품

이다.

‘K67bio’는 젤 형태와 스프레이 형태, 두 종류로 판

매되고 있다. 스프레이형은 오염이 우려되는 물체나 

손에 분사해 사용하고 젤형은 오염이 의심되는 물체

를 만진 후 손에 짜서 손을 구석구석 잘 문지르면 된

다. 비누로 손을 잘 씻은 후에 사용하면 더욱 좋다.

주목받고 있는 ‘손 세정제’ … 손 오염되면 마스크도 위험


